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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여행

예수의 부활
(The Resurrection of Christ 1512 - 1516) 

마띠아스 그륀발트 
 (Matthias Grunewald 1470 -1528)

(목판에 유화.  프랑스 꼴마 운터린덴 미술관)

오래 전 프랑스 여행 중, 북부 알자스 지방 시골 꼴마까

지 갔었다. 마띠아스 그륀발트의 그림을 보기 위해서였

다. 그륀발트는 르네상스 시대에 후기 고딕스타일의 강

렬한 표현주의를 고수했던 독일 화가라는 사실 외에는 

그 일생에 대해 잘 알려진 바가 없다. 심지어 그의 본명마

저 확실치 않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그의 그림도 단 열 점

의 종교화에 불과하다. 기록에 의하면‘삼십 년 전쟁’후

에 스웨덴 군함이 전리품으로 그의 그림들을 싣고 가다

가 발틱해에서 침몰하는 바람에 그의 작품 대부분이 수

장되었다고 한다. 

남아있는 그의 그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운터린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젠하임 제단화이다. 세 쪽짜

리 개폐형 목판으로 구성된 이젠하임 제단화는 당시 병

원으로 운영되고 있던 성 안토니 수도원의 환자들을 위

로하기 위해 제작되었다고 한다. 의술이 부족했던 중세시

대에 사람들이 중병에 걸리면 신앙에서 희망과 위로를 

찾고자 했기 때문이다. 

수도원 성당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십자가에 못박힌 예

수가 그려진 첫 번째 목판화를 보게 된다. 사실적으로 생

생하게 그려진 그 참혹하고 끔찍한 그림은 환자들로 하

여금 처참한 죽음의 모습에 놀라 자신의 병을 잊게 만들

었다고 한다. 시각 예술을 거의 접할 수 없었던 중세시대

에 그 처절한 십자가 처형의 이미지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죽음의 이미지를 보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두 번째 목

판인 부활의 그림이 열려진다.  눈부신 후광을 뒤로 하고 

활짝 공중에 부양한 예수의 부활 장면은 경탄과 안도, 희

망 그 자체이다. 저 너머 검은 하늘에 별들이 폭발하는 가

운데 황홀한 빛이 쏟아지면서 죽음같은 무지 속에 잠든 

사람들 위로 영생을 약속하는 예수의 부활이 재현된다. 

십자가 처형 그림을 보고 충격과 절망에 빠져 뒷걸음치

다가 뒤에 열린 부활의 그림을 보고 거의 눈물을 쏟을 듯 

감격했었다. 미술관과 박물관을 다 돌아본 후에는 수도

원 중앙 정원에 앉아 오랜 시간 머물렀다. 방문객 모두들 

묵상에 빠져 말없이 거닐고 있는 가운데 고독한 중세 독

일 화가의 자취가 정갈한 수도원에 아직도 서려 있는 듯

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영성 어린 그림을 그려낸 그륀발

트를 생각하며 정원 한가운데 내리는 환한 햇빛을 바라

보던 기억이 엊그제만 같다. 

 《김동백》  


